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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In an evolving clinical environment, nursing students face ethical dilemmas that require robust ethical decision-
making and heightened sensitivity. Developing these competencies before clinical practice is crucial for effective patient 
care and professionalism.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the ethical sensitivity of nursing students before clinical practice. Methods: Total of 121 third-yea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from a university in D city who had not yet begun clinical practice participated in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and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SPSS 23.0 statistical program, includ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Results indicated 
that ethical sensitivit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both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r=.59, p<.001) and nursing 
professionalism (r=.94, p<.001).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ß=.15, p<.001) and 
nursing professionalism (ß=.86, p<.001) were significant predictors, accounting for 88.9% of the variance in ethical sensitivity. 
Conclusion: The finding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fostering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and a strong sense of 
nursing professionalism in educational programs. Enhancing these aspects may improve nursing students’ ethical sensitivity, 
preparing them for ethical challenges in clinical practice.

Keywords: Clinical Practice,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Ethical Sensitivity, Nursing Professionalism, 
Nursing Students

주요어: 윤리적 민감성,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간호전문직관, 간호대학생, 임상실습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과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 상황이 발생하는 임상간호현장에서는 간호사의 민감하고 실천적인 간호윤리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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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간호대학 신입생 시기부터 교양 및 전공 교과목을 통해 강조되고 있다[1]. 또한 2,3학년 때부터 시작되는 
임상실습은 실제 환자와의 상호작용을 경험을 통해 의료진의 윤리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는 중요한 학습의 기회가 된다[2]. 이와 
같이 이론과 실습의 교과과정을 통해 간호대학생들은 미래의 면허 간호사로서 임상에서 직면할 윤리적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2].

윤리적 민감성은 문제를 인식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즉 상황의 윤리적 측면을 이해하고 환자의 윤리적 문제를 평가할 수 있는 능
력을 하며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3,4]. 간호사의 윤리적 의사결정은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직면하는 윤리적 갈
등 해결을 위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에 기초한 윤리적 선택과 실제 윤리적 수행의 실천적 행위를 포함하기 때문이다[3-5].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민감성은 성별,학년[6]에 따라 차이가 확인되었고 유사 개념인 도덕적 민감성은 학년, 종교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7].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2], 간호전문직관[2], 윤리강령 인식[8],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2,7,9], 비판적 사고 경향[7]과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민감성은 관련성이 있으며 간호전문직관은 윤리적 민감성 및 유사 개념인 도덕적 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9].

윤리적 민감성과 함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은 간호윤리교육의 최종 목표라 할 수 있는 올바른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2,8,10].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은 윤리적 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의미한다[2,8,10]. 간호대학생의 높은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은 윤리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임상현장에서 환자의 윤리적 문제를 발견하고 고려할 수 있는 윤리적 민감
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2,8,10,11]. 전문직 간호사로서 윤리적 의사결정에 있어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업무 내용에 대한 전문성과 자율성 
등을 포함하는 높은 간호전문직관이 필요하다[2,13].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직에 대한 간호사의 
주관적인 견해이다[14]. 이러한 간호전문직관은 교육을 통해 학습되고 향상되므로 간호대학생 때부터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과 올바른 간호
전문직관이 함께 정립된다면 윤리적 민감성을 높이고 윤리적 의사결정 역량 또한 높일 수 있다[5,15].

현재까지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민감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윤리적 민감성과 관련된 개별 요인을 탐색하거나 윤리교육의 효과를 분석하
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민감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관련 요인들을 확인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15]. 또한 임상실
습 전인 1, 2학년,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1, 2학년 교과과정을 이
수하고 임상실습 전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임상실습 전 윤리적 민감성 수준을 확인하고 관련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는 간호대학의 윤리적 민감성을 높이고 의사결정 능력을 강화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임상실습 전 간호
대학생의 윤리적 역량을 파악하여 현 수준을 이해하고, 체계적인 윤리교육 전략 마련을 위한 이론적 근거로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임상실습 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과 간호전문직관이 윤리적 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

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D 광역시에 소재한 일개 간호대학 3학년 학생으로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으로 간호윤리학 교과목 수강생을 대상으로 교

과목 오리엔테이션 전 일반적 특성,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간호전문직관, 윤리적 민감성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본 
연구의 목적, 자발적 참여, 비밀유지 등의 내용을 안내하였으며 설문자료 활용에 동의한 학생 121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
에서 표본수 산출은 G-power 3.1.6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유의수준(α) .05, 중간 효과크기 .15, 검정력(1-β). 90, 예측변인 
4개(일반적 특성 2개, 주요변수 2개)로 계산한 결과, 최소 표본수는 108명으로 산출되었다. 대상자 중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한 121명이었고 이
는 최소 표본수 108명 이상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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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1)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Sulmasy 등[10]이 개발한 Perceived Ethical Confidence Scale (PECS)도구를 Laabs [16]이 수정·보완 하고, Kim [17]이 번안한 도구를 사

용하여 측정하였다. 전체 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최하 10점
에서 최고 4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 [1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6, 본 연구
의 Cronbach’s α는 .88이었다.

2)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Yeun 등[14]이 개발한 간호전문직관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전체 29문항으로 5개의 하위영역(전문직 자아개념, 사회

적 인식, 간호의 전문성, 간호실무의 속성, 간호의 독자성)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
도로 최하 29점에서 최고 14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hronbach's α는 .92[14],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90이었다.

3) 윤리적 민감성(ESQ-NS)
윤리적 민감성은 Muramatsu 등[18]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Ethical Sensitivity Questionnaire for Nursing Students (ESQ-NS) 

도구를 Min 등[19]이 번역한 Korean version of the Ethical Sensitivity Questionnaire for Nursing Students (KESQ-NS)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전체 13문항으로 3개 하위영역(환자에 대한 비판적 이해, 환자 전인 간호, 환자 사생활 및 정보 보호)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최하 13점에서 최고 6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윤리적 민감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2[18], Min [19]의 연구에서 .88, 본 연구에서는 .73이었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D 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D 대학교의 3학년 간호대학생이며 간호윤리학 교과목 수강생을 대상으로 교과목 오리엔테이션 후 연

구의 목적과 참여 방법에 관한 안내를 하였다. 연구 대상자 선정기준은 1) 일개 대학 3학년에 재학중 인 자, 2)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
으로 설문에 동의한 자이며 제외 기준은 1) 휴학생, 2) 다른 학년의 학생이었다. 연구자가 윤리교과목의 교수자로서 취약한 연구대상자인 간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윤리적 고려를 위해 구글폼 온라인 링크를 공고하여 자발적으로 접속하여 자료수집을 하였다. 연구 참여는 
익명으로 진행되며 연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안내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과 설문에 대한 비밀보장 및 일반적 특
성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 여부, 설문 진행 중 자율적 중도 탈퇴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안내하였으며 온라인으로 수집된 설문지의 자료는 연구 목
적으로만 사용되도록 익명화하여 코드화할 것임을 공지하였다. 설문 시간은 약 10~15분 정도였으며, 교과목 수업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연구 참여는 학과 수업 외 개인 시간에 하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료에서 응답이 부적절하여 분석에 제외한 사례는 없었으며 최종 
121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5. 자료분석
최종 수집된 설문자료는 SPSS WIN 23.0(IBM Co.,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윤리적 의

사결정 자신감, 간호전문직관과 윤리적 민감성의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
적 의사결정 자신감, 간호전문직관과 윤리적 민감성의 차이는 t-test를 사용하였다.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윤리적 민감성에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간호전문직관, 윤리적 민감성의 정도
대상자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은 5점 만점에 평균 4.16±0.46점,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평균 3.98±0.40점, 윤리적 민감성은 5점 만

점에 평균 3.89점±0.31이었다(Table 1).



90 ̇  Juhyun Jin The Impact of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Ethical Sensitivity in Nursing Students before Clinical Practice

Korean Journal of Health & Nursing Vol.1 No.2 Korean Journal of Health & Nursing Vol.1 No.2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간호전문직관, 윤리적 민감성의 차이
대상자는 모두 3학년으로 평균 연령은 21.3±0.21세이었고 여학생이 89.3%(108명), 종교가 ’무’인 대상자가 78.5%(95명)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에 따라 간호전문직관(t=-2.18, p=.031), 윤리적 민감성(t=-2.11, p=.037)의 차이가 있었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간호전
문직관과 윤리적 민감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 유·무에 따른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간호전문직관, 윤리적 민감성 차이는 없었
다(Table 2).

Table 1. Scores of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Ethical Sensitivity 
(N=121)

Variables M±SD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4.16 ± 0.46
Nursing professionalism 3.98 ± 0.40
Ethical sensitivity 3.89 ± 0.31

Table 2. Differences in Major variables b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 121)

Categories n (%)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Nursing professionalism Ethical sensitivity  
M ± SD t( p) M± SD t( p) M±SD t( p)

Sex Male 13(10.7) 4.10 ± 0.54 -0.45(.656) 3.76 ± 0.42 -2.18(.031) 3.73 ± 0.30 -2.11(.037)Female 108(89.3) 4.16 ± 0.45 4.01 ± 0.39 3.92 ± 0.31
Religion Yes 26(21.5) 4.21 ± 0.53 0.60(.550) 4.05 ± 0.34 0.93(.354) 3.98 ± 0.26 1.56(.122)No 95(78.5) 4.14 ± 0.44 3.97 ± 0.42 3.87 ± 0.32

3.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간호전문직관, 윤리적 민감성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윤리적 민감성은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r=.59, p<.001), 간호전문직관(r=.94, p<.001)과 양의 상관관계,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은 간호전문직관(r=.53, p<.001)과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between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Ethical Sensitivity 
(N=121)

Variables Ethical sensitivity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Nursing professionalism
r(p)

Ethical sensitivity 1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59 (p< .001) 1 　
Nursing professionalism .94(p< .001) .53(p< .001) 1

4. 대상자의 윤리적 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민감성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외생변수를 통제한 후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

감, 간호전문직관이 윤리적 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윤리적 민감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성별을 더미변수로 
처리한 후 주요 변수와 함께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로 공차한계는 0.69~0.96으로 0.1 이상이고, 분
산팽창지수(VIF)는 1.05~1.45으로 10 미만이므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었으며, 잔차의 독립성에 대한 검증 값인 Durbin-
Watson 값이 1.92로 자기상관이 없었다. 산출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320.70, p<.001),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β=.15, 
p<.001)과 간호전문직관(β=.86, p<.001)의 윤리적 민감성에 대한 설명력이 88.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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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논의
대상자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은 평균 4.16점(5점 만점)으로, 선행연구에서 3, 4학년 간호대학생의 3.97점[9], 2학년 3.81점[2]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상자의 교과목 이수와 임상실습 경험의 차이로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의 대상자인 3학년 학생은 선행연구의 2학년 학생보다 
전문직 윤리를 포함한 전공 관련 교과목과 임상실습 준비를 위한 교내실습 교육을 이수하여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이 2학년 학기 중에 있는 
학생들보다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이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자료수집 시점은 3학년 1학기 첫 임상실습 직전으로 임상실
습을 경험한 3, 4학년과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임상실습 경험이 많을수록 임상현장에서 의료인의 윤리적 행동 실천에 한계가 존재함을 직, 간
접적으로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현실적 윤리적 의사결정이 이상적 윤리적 의사결정보다 낮았던 선행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8]. 그러므로 
전공교과목 이수와 윤리 이론교육을 통해 습득한 전문직 윤리 지식이 있고 환자와의 상호작용과 실제 윤리적 갈등상황을 거의 경험하지 않은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이상적인 윤리적 실천 행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또한 높은 것으로 사료 된다. 간호전문직관의 
평균 점수는 3.98점(5점 만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에서 1, 2학년의 3.90점[20], 전체 학년의 평균인 3.82점[5]과 비슷하였고, 4
학년의 3.34점[21]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간호전문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 경향을 보인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
다[5]. 임상실습을 경험할수록 간호대학생은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윤리적 딜레마 등으로 인해 부정적 경험을 겪으며 간호전문직관이 낮아
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상급 학년일수록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유지 및 강화하기 위해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반복 교육이 필요하
다[12,22]. 윤리적 민감성은 평균 3.89점(5점 만점)으로 동일한 도구로 측정한 선행연구에서 임상경험이 있는 3, 4학년의 3.94점[8]과 차이가 있
었다. 본 연구가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3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선행연구에서 3, 4학년의 운리적 민감성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어 비교에 
어려움이 있으나 일부 연구에서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4학년의 윤리적 민감성이 타 학년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게 보고되고 있어[5,7] 향후 연구 
시점, 지역 등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연구결과의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에 따라 간호전문직관과 윤리적 민감성의 차이가 나타났고 여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윤리적 민감성이 남학생
보다 높았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간호전문직관과 윤리적 민감성의 차이가 없었던 선행연구와 상이한 결과이다[5,23]. 그러나 몇몇 
선행연구에서 여학생의 윤리적 민감성이 남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6],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여학생의 윤리적 민감성과 간호전문직관
의 평균 점수가 남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 한편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어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
하다[2,6]. 종교 유·무에 따른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2,6], 간호전문직관과 윤리적 민감성[5,23]은 유의한 차이가 없어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차이는 대상자의 나이, 성별, 윤리교육 경험, 학년, 자료수집 시점과 기관의 수 등 다양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것으
로 반복 연구를 통한 연구결과의 확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민감성은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과 간호전문직관과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윤리적 민감성의 유
사개념인 도덕적 민감성이 간호전문직관,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9],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민감성이 간호전문직관
[2,5],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2]과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난 선행연구와 유사하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간호교육 기관에서는 간호대학
생의 윤리적 민감성 향상을 위해 윤리적 의사결정과 간호전문직관을 함께 향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한편, 본 연구에서 윤리적 민감성과 간호전문직관은 강한 상관관계(r=.94)를 보였는데, 선행연구에서의 결과인 r=.52[2], r=.63[5]으로 나타
난 선행연구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각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가 일치하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 분석이 불가능하다. 비록 본 연구에
서 다중회귀분석 전 다중공선선과 자기상관 지수인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지수(VIF)가 정상 범위였으나,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클 경우, 변수들
의 독립적인 영향을 파악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어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한 반복 연구를 통해 본 연구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Table 4. Factors affecting Ethical Sensitivity (N=121)
Variables B SE ß t p
(상수) .84 .11 7.55 <.001
Nursing professionalism .66 .03 .86 23.41 <.001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09 .02 .15 4.03 <.001
Sex (ref: male)* .02 .03 .02 0.51 .612

R2= .891, Adj R2=.889, F=320.70, p<.001
*Dummy variables: (ref: referenc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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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윤리적 민감성의 영향요인은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과 간호전문직관으로 나타났는데,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이 윤리적 민감
성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부족하여 본 연구결과의 직접적인 비교, 분석이 어렵다. 그러나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윤리적 의사
결정 자신감과 윤리적 민감성[2], 도덕적 민감성[9,11]의 관계가 확인되어 본 연구의 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또한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
감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윤리적 의사결정이 윤리적 민감성과 유사한 개념인 윤리적 가치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된 선행연구 결과와 
부분적 유사하다[9-12].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은 특정 상황에서 윤리적 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상황
에 대한 이해와 분석력,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주어 윤리적 민감성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2,7-9]. 또
한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은 딜레마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에 기초한 윤리적 선택(Ethical choice)
인 이상적 윤리적 의사결정 보다 실제로 윤리적 수행을 하는 실천적 행위(Ethical action) 현실적 윤리적 의사결정과 더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8]. 그러므로 간호교육과정에서 다양한 접근을 통해 간호대학생들의 윤리적 자신감을 고취시켜 실제 현장에서 윤리적 문제를 
인식하는 윤리적 민감성을 높이고 나아가 실제적인 윤리적 선택과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8]. 그러나 선행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3,4
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임상실습 전인 본 연구의 대상자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반복, 확대 연구를 통해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한편 
간호전문직관은 전체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민감성[5], 3, 4학년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9]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
하다. 이는 간호학과 1학년 교육과정부터 시작되는 간호학 개론, 생명 윤리교육 등의 기초 교과목을 바탕으로 학년이 높아갈수록 전문적인 전
공 지식을 습득하고, 전문직으로서의 책임과 윤리의식을 함양하여 스스로 전문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윤리적 민감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5,15]. 이를 위하여 교과과정 뿐 아니라 임상실습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윤리교육을 위한 임상실습현장의 교육적 
환경의 구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8]. 이와 동시에 실제적인 교육지원 방안의 모색과 이를 위한 교수자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한편 관련 연구에서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과 간호전문직관이 학년에 따른 학업 과정과 임상실습 경험에 따라 차이를 보이므로 학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윤리적 민감성을 고취할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8].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부족했던 임상실습 전 3학년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민감성 정도를 알아보고 이를 대상으로 윤리
적 민감성의 영향요인을 파악한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부 지역 일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져 연구결과를 
적용하고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대상자, 자료수집 기관을 확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V. 결론
간호교육자들은 학생들의 윤리적 민감성과 관련 요인들의 수준을 이해하고 윤리적 민감성을 강화할 수 있는 맞춤형 간호교육 전략을 모색

해야 한다. 1, 2학년 교과과정을 이수한 임상실습 전 간호대학생의 윤리교육을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하기 위해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과 
간호전문직관을 높일 수 있는 교과과정의 구축과 개선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교수법을 적용한 이론과 임상실습의 현장 지
도자와의 협력을 통한 현장교육 또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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